BR6142 
감세 정책에 관한 역사적 교훈

17-12-22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했습니다. 좌파성 경향을 견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강하게 감세 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협회도 회원들에게 감세 안이 은퇴한 노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설득하려 하면서 각자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세 안에 반대하라는 편지를 연일 보내고 있습니다. 좌파경향의 정치인들은 일률적으로 부자들에게 증세를, 빈곤자들에게 복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감세 안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했고 상하 양원의 최종합의를 이룩한 법안 전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율을 현재의 35%로부터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을 최고 39.6%로부터 37%로 낮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감세 안을 반대하기 전에 감세에 관한 역사적인 교훈을 복습해봄 직합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에 당시의 존 케네디 대통령은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율을 높게는 90%까지 올랐던 것을 30%로 낮췄습니다. 경제의 성격은 그 때나 지금이 별로 다를 것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 안은 경제를  전반적으로 비약시켰었습니다. 감세 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제안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뉴욕의 경제클럼에서 흔히 들어보지 못한 모순처럼 들리는 진리를 설파했었습니다. 그는 언급했습니다. “역설 같지만 지금의 높은 세율은 세입을 너무 낮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키려면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상하 양원의 의원들에게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예산 적자가 아니라 성장적자이다.”

이상과 같은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암살 당한 후에  적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 안이 1964년에 실행된 이후 미국은 역사상 미증유의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3년 연속 미국은 연간 6%의 경제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런 성장 경험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케네데 대통령 뒤에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비약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처럼 3년 연속 연 6%의 경제성장을 성취하지는 못 했지만 6% 성장 4-4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전임자가 개인 소득세율을 70%끼지 올렸던 것을 28%로 낮췄고 법인세율은 48%로부터 35%로 낮췄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전인 1980년에 최고 1%의 부유층이 세입의 19%를 납부했지만 1990년에는 이들 부유층이 납부하는 세금이 25%에 달했습니다. 설득력이 탁월 했고 소통의 달인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그가 제안한 감세 안을 상원에서 97대 3 라는 절대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19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1993년에 증세를 했다가 5년 후에 마음을 고쳐 잡고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도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감세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본 소득세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하여 적자에 시달리든 연방 예산을 흑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번에 국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감세정책이 가져 올 경제 성장을 자축할 준비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끝
